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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기계를 만들 거예요.

학교에 가려면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몇 구역을 더 걸어가야 했어요. 

엘리스는 시간을 확인한 후 달리기 

시작했어요.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잘 왔어요.” 클라우디아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이모’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분수를 배울 거예요.”

엘리스는 자리에 똑바로 앉았어요. 

엘리스는 수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클라우디아 이모가 칠판에 

방정식을 적자, 엘리스는 조금 

당황했어요. 수학 교과서도 보고 공책도 

살펴보았지만, 왜 저런 숫자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내일까지 42쪽을 숙제로 해오세요. 

남은 시간 동안 숙제를 해도 돼요.” 

클라우디아 이모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문제를 적은 뒤, 엘리스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금방 막혀 

버렸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친구 

제시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엘리스, 일어나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스는 끙끙대며 돌아누웠어요. 

잠을 더 자고 싶었거든요!

엘리스는 그렇게 거의 1분 넘게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그러다 학교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울 것들이 

떠올랐고, 결국 엘리스는 기도를 하기 

위해 침대 밖으로 기어나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간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새벽 4시였어요. 바깥은 

여전히 컴컴했어요. 학교는 엘리스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려면 아침에 무척 일찍 

일어나야 했지요. 하지만 엘리스는 

배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면 

학교는 꼭 다녀야 했어요!

집에서 출발하기 위해 엘리스는 

책가방과 아침으로 먹을 차파티를 몇 

개 집어들었어요. 엘리스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납작한 빵을 다 

먹었어요.

버스는 저 멀리서 막 동이 틀 무렵에 

도착했어요. 엘리스는 버스에 올라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엘리스는 창밖을 

보며 엔지니어가 되는 것에 관해 

생각했어요. 언젠가 엘리스는 사람들을 

“제시.” 엘리스가 속삭였어요. “첫 

번째 문제 푸는 것 좀 도와줄래?”

제시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기 전에 숙제를 마저 다 해야 해.”

엘리스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인 미겔에게 

물었어요.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아?”

하지만 미겔도 너무 바빴어요. 미겔은 

“미안해.”라고 말하며 자기 숙제를 계속 

했어요.

엘리스는 속이 많이 상했어요. 원래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엘리스는 주변이 다시 어둑해졌을 

때에야 집에 돌아왔어요. 엘리스는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도 숙제는 끝내야 

했어요.

엘리스는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푸는지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온갖 

숫자들이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이러다 

루시 스티븐슨 이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엔지니어 엘리스
엔지니어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때, 엘리스의 언니 에머가 

옆에 앉았어요. “너 괜찮아?”

엘리스가 끙끙 소리를 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우리 반 

애들은 다 풀던데. 난 별로 똑똑하지 

않은가 봐.”

에머는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어요. 

“넌 똑똑해! 어떤 게 어렵다고 해서 네가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그건 그냥 

좀 더 연습이 필요하단 뜻일 뿐이지. 그 

문제를 보여 줘 봐. 내가 알려 줄게.”

엘리스는 언니에게 방정식을 

보여 주었고, 에머는 숫자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엘리스는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엘리스는 에머의 

손에서 연필을 빼앗아서 스스로 문제를 

마저 풀었어요.

“해냈구나!” 에머가 말했어요. “계속 

연습해 봐. 다시 막히면 내가 도와줄게.”

엘리스는 다음 문제를 풀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리스의 아침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분은 엘리스가 잘 배우도록 

도와주셨어요! 엘리스는 문제를 설명해 

준 인내심 많은 언니를 주신 주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언젠가 엘리스는 정말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엘리스는 생각했어요.  

‘난 똑똑하지 않은 것 같아.’


